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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actice and Characteristics of Women
in the Early Buddhism: Focusing on Therīgath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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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Modern society is still not free from problems of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value and meaning of Buddhist practice in a society of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through the practice of Buddhist nuns in the age of Buddha.

[CONTENTS]  Women's renunciation took place in the background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Women who entered the Buddhist priesthood had to face the double whammy 

of difficulties as women. Female monks in 󰡔Therīgātā󰡕 achieved results of ascetic practices in 

personal and social contexts. First, they gained insight into the pain of a sick, dying, and 

decaying body and experienced liberation. And even in the social context, female practitioners 

freed themselves from social oppression such as gender stereotypes. Furthermore, she tried to 

free other women from domestic slavery and grew into a social being, playing the role of a 

leader in the strict hierarchy of status and family system.

[RESULTS]  Examining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female practitioners in the personal 

and social context of ｢Theṛīgātā｣. Through the women and ascetic practices of the Buddha era, 

the direction modern practitioners should move forward is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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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불교시대 여성의 수행과 특징에 대한 연구:
󰡔테리가타(Therīgāthā)󰡕를 중심으로

곽정은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대학원생

요  약

[연구 목적]  초기불교는 차별과 혐오로 가득한 시대상 속에서 인간의 평등함을 근본 입장으

로 유지하였다. 숙명적인 계급을 떠나 스스로 열반을 추구하는 수행은 인도 역사 속에서 획기

적인 것이었다. 현대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본 연구는 

붓다의 시대, 여성 출가자들의 수행모습을 통해, 차별과 억압의 사회에서 불교수행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붓다의 시대, 여성의 출가는 사회적 차별과 억압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

다. 또한 출가 후 수행의 과정에서도 여성 출가자는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이라는 이중고에 맞

닥뜨려야만 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 출가자는 팔정도, 부정관, 사념처, 오근, 오력, 

칠각지 등 다양한 수행과 노력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했다. ｢테리가타｣ 속의 여성 출가자들은 

개인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에서 수행의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병들고 죽고 부패하는 육체의 

고통을 통찰하였으며 자신의 몸에 부여되는 시각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였다. 남성을 유혹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존재로 거듭났다.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서도, 

여성 수행자들은 성별 고정관념 등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켰다. 더 나아가 다

른 여성들을 가정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신분 및 가족 체계라는 엄한 위

계 속에서도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존재로 성장했다.

[결론]  ｢테리가타｣를 통해 나타나는 여성 수행자들의 개인적, 사회적 맥락에서 수행의 의미

와 그 특징을 살핀다. 붓다시대의 여성과 수행을 통해, 현대의 수행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을 모색한다.

[주제어]  테리가타, 여성 출가, 여성 수행, 비구니, 초기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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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고통을 느끼고 경험한다. 고제(苦諦)로 시작하여 도제(道諦)로 마무리

되는 사성제(四聖諦)를 핵심 교리로 하는 불교는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종교이며 철학

이다. 그런데 생노병사(生老病死)라는 생득적 고통과 함께, 인간에게는 사회적 존재로서 부가되

는 고통도 함께 존재한다. 지배적인 집단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

는 불공평한 대우, 즉 차별이 그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사회 구조 내에서 승인되고 이념에 의해 정당화된다(Krieger, 1999: 301). 붓

다가 태어났을 당시, 인도 사회는 이러한 차별과 혐오로 가득했다. 차별은 제도와 집단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으며, 도처에서 일어나는 신분제도와 착취, 그리고 성적 학대는 붓다를 깊은 비

탄에 빠지게 했다(Badge, 2014: 34). 그러나 붓다는 평등과 무차별의 원칙을 바탕으로 고통으로

부터의 해방을 전했다. 카스트나 성별 등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과 깨

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퍼뜨렸던 것이다(Grünhagen, 2011: 104). 이는 당시 사회로서는 

획기적인 주장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않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성차별은 지나간 과거의 것이라는 문화적 메

시지가 퍼져있는 반면에, 데이터가 보여주는 차별의 양상은 여전히 여성의 삶에 만연해 있다

(Fischer & Holz, 2010: 297).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성차별과 관련된 담론은 많은 사회에서 첨예

하게 대립하는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본고는 초기불교 경전의 내용을 통해 붓다 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살피고자 한다. 개인으로서 

맞닥뜨릴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억압과 차별의 상황을 타개한 방법으로서 수행의 가치와 구체적 

의의를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현대 사회보다 사회적 억압과 불평등이 더욱 강력했던 기원

전 시대, 붓다의 제자로 알려진 여성 출가자들의 수행의 장면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초기경전

을 통해 여성 수행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테리가타(Therīgāthā)󰡕에 나타난 여성 출가자들

의 수행과 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테리가타󰡕에 세부적으로 접근하여 사회

적 억압과 고통 속에서 이뤄낸 수행이 어떤 의미와 성과를 이루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초기불교의 여성 출가자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고 󰡔테리가타󰡕를 

직접 연구주제로 삼은 경우도, 특정 출가자들의 모습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거나(Song, 2021), 

개괄적인 정리를 한 연구(Won, 2014; Lee, 2012)들이 주를 이룬다. 본 연구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테리가타󰡕를 전체적으로 살피고, 여성 출가자들의 수행과 자취가 현시대에 시사 할 수 

있는 의의에 접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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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초기불교의 여성과 수행-여성 수행의 역사적 배경

성적 차별, 신분 차별 등 사회적 억압이 강력한 형태로 존재했던 시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 속에서 여성의 수행이 이뤄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 불교 이전의 시대와 불교 이후의 시대에 변화가 있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불

교 이전의 시대, 인도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았으며 존중이란 찾아보기 어렵다. 딸은 부모

에게 불명예스러운 존재처럼 여겨졌고, 딸을 출산하면 그것은 고통스런 경험이 되었다(Horner, 

1930: 1). 여성은 한 명의 온전한 인간이기보다는 남성 중심 체제를 위해 필요한 도구로 인식

되었고,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은 천상에도 태어나지 못한다는 믿음이 지배적이었다(Hong, 

2020: 38). 이와 같은 믿음은 종교적 관습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 종교적 의례는 

오직 남성만이 주관할 수 있었고, 여성은 의례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 여성은 남성에게 무조건

적인 복종을 해야 했고, 여성은 모든 권리를 그 집안의 남성에게 맡기고 예속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Jeon, 2016: 111). 이처럼 고대 인도사회에서 여성이란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간주된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불교 시대에 들어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다. 호너(Horner)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일부 영역이기는 했으나, 여성의 가정 안에서의 위치, 사회적 위치, 종교적 위치는 전반적으로 

향상되기 시작했다. 불교의 가르침이 남성들에게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여성의 헌신과 자

기 희생, 용기와 인내에 의한 일상의 지속적인 모습들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

을 것이다. 여성이라는 존재를 남성보다 동물에 더 가까운 존재로 보려는 것도 멈추게 되었다. 여

성은 지성과 행동의 양쪽 측면에서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주었고, 따라서 여성은 사회에서 건설적

인 힘을 갖고 있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다.”(Horner, 1930: 2)

불교의 발생 이후, 인도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여성의 출가와 수

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도기가 마련된 것이다. 과도기의 특성상, 여성의 출가와 이를 유지하

는 수행과정이 순조로울 수만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여성의 출가가 시작부터 반대에 부딪혔

다는 사실이다. 󰡔앙굿따라니까야(Aṇguttara nikāya)󰡕의 ｢고따미 경(Gotami-sutta)｣은 마하빠자빠

띠 고따미(Mahāpajāpati gotamī)의 여성 출가 요청에 붓다가 세 번 거절하고, 팔경계(八敬法)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출가를 허락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 경은 ‘구족계를 받은 지 백 년이 

된 비구니라 하여도 그날 구족계를 받은 비구에게 절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합장

하고 경의를 표하라’, ‘그 어떤 비구니도 비구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해서는 안된다’ 등의 

내용들을 포함한다(Daelim, 2007: 242-243; AN. IV. 277). 또한 여자가 출가하면 청정범행의 유

지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정법 오백년 감소설도 같은 경에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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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다여， 만일 여자가 집을 나와 여래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지 않으면 청정범

행은 오래 머물 것이고 정법은 천년을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자도 집을 나와 여래가 선포하

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청정범행은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고 정법은 오백

년 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Daelim, 2007: 246; AN. IV. 278)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설명들이 나타난다. 여인 출가의 배척은 비구니와 비구 교단 사이가 

어떤 이유로든 별로 화목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는 분석(Jeon, 1986: 340), 고따미는 평등을 

위해 자신의 성(sex)을 내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은 평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지지 

못했다는 분석(Horner, 1930: 121), 붓다는 여성의 깨달음에 대한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았으

나 남성 중심 사회의 위계질서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개혁을 원하지는 않았다는 분석

(Anand & Behura, 2016: 72-73) 등이 있다. 비구니 상가(僧伽)의 발생 이후, 붓다는 비구니들에

게는 각자의 자질에 맞는 전문가가 되기를 요구하기도 하고(Gross, Ok trans., 1992: 88) 수행을 

장려하는 등, 여성의 출가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출가와 수행이 어려움 속에서 시작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여성은 출가 후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물리적인 어려움도 컸다. 출가 생

활은 집을 떠나 홀로 유행하는 삶의 형태였으니, 이것이 육체적으로 남성에 비해 약한 여성에

게 안락하거나 쉬운 선택일 리 없었다. 하지만 단지 물리적 어려움만은 아니었다. 󰡔상윳따니까

야(Saṃyutta Nikāya)󰡕의 ｢비구니 상윳따(Bhikkhuni-saṃyutta)｣에는 마라 빠삐만(Māra pāpiman)

이 끼사 고따미(Kisā gotami)의 수행을 방해하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다. 그는 끼사 고따미에게 

말한다. “아들 잃고 눈물 가득한 얼굴로 왜 그대 홀로 앉아있는가? 숲속 깊숙이 혼자 들어와서

는 그대 남정네를 찾고 있는가?”(Kakmook, 2009: 466; SN. I. 130)라고 조롱한다. 마라는 여성

을 온전한 수행자가 아닌, 남성과 뗄 수 없는 의존적 존재로 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구는 남성

에게 의존하지 않는 여성, 출산을 포기한 여성으로서의 수행자가 겪었을 편견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붓다 사후에 여성의 깨달음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작용

하였다. 붓다 사후에 교단이 가부장화 되면서 여성의 몸으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다섯 가지 

장애가 있다는 여인오장설(女人五障設) 및 여성의 몸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여성불성

불론(女性不成佛論)으로 발전한 것(Ok, 2015: 104)이 그 예이다.

Ⅲ. 󰡔테리가타󰡕에 드러난 여성 수행의 결과

초기불교의 시대, 여성 출가자들의 수행과 삶을 볼 수 있는 주요 문헌으로 󰡔테리가타󰡕를 꼽

을 수 있다. 󰡔테리가타󰡕는 73개의 시와 522개의 절로 된 비구니들의 게송을 모아 놓은 경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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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세계 종교 역사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서사에 초점을 맞춘 문헌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

며, 비구니 승단의 종교적 경험과 열망을 담은 자료이기도 하다(Blackstone, 1998: 1). 여성 출

가자의 애착, 고통, 죽음, 행복에 대한 관점을 시적으로 녹인 결과물이며,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물론 깨달음의 경험까지 낱낱이 드러내는 문헌이다(Meill, 2020: 2).

여성 출가자들의 출가 전 사회적 신분을 보면, 전체 60%에 가까운 장로니들이 상류계급에 

속했다. 왕가 또는 귀족 가문이 23명, 대부호 가문이 13명, 유명한 브라만 가문이 7명, 별로 유

명하지 않은 브라만 가문이 9명, 가난한 브라만 가문이 2명, 이외의 계급 출신이 4명, 계급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11명, 기녀가 4명이다(Horner, 1930: 167-168). 이를 통해 왕가의 가문부

터 기녀에 이르기까지 신분과는 상관없이 자유로운 출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

에서 시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출가자들의 출가 동기도 드러나는데, 붓다의 가르침에 감화되어 

자발적으로 출가한 수행자는 34명(47%), 처해있던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고 수동적으로 출가

한 수행자는 39명(53%)로 나타난다. 수동적인 출가동기는 근친자의 출가, 근친자의 죽음, 결혼

의 실패, 생활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Lee, 2010: 3-22).

수행의 방법도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여성 출가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하

는데, 붓다의 설법을 듣고 바로 정각(正覺)을 이룬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병들고 더럽고 부패

한 것으로 집적의 몸을 관찰한 경우, 일곱 깨달음 고리를 닦은 경우, 네 가지 진리를 닦은 경

우,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을 닦은 경우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는 각각 부정관(不淨觀), 

칠각지(七覺支), 사성제(四聖諦), 팔정도(八正道)를 기반으로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수행의 구체적 결과는 시구의 표현들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는 대체로 비슷하거나 

동일한 표현으로 기술되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수행자들의 성취 결과를 분류해볼 수 있다. 최소

한 세 명 이상이 같은 표현으로 수행의 결과를 묘사한 것을 대상으로 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수행 결과 장로니의 이름

생사로부터 해탈되고 존재의 통로가 제거됨,

다시 태어나지 않음, 최후의 몸을 얻음

비라, 우빠사마, 뭇따, 젠티, 다른 웃따마,

웁비리, 쑥까, 빠따짜라, 고따미,

쑤마 지바깜바바니까, 이씨다씨, 쑤메다

깨달은 님의 교법이 실현됨 
앗다까시, 멧띠까, 아바야, 싸마, 다른 싸마,

밧데씨, 밋따깔리, 웃따라, 씨쑤빠짤라, 밧다, 짜빠

어둠의 다발을 부숨 
뿐나, 찟따, 웃따마, 쎌라, 쏘마, 케마,

비자야, 웃따라, 빨라, 우빨라반나

<표 1> 󰡔테리가타󰡕에 드러난 수행자의 수행 결과 분류 

<Table 1> Classification of Practice Results of Nuns Revealed in Therīgāthā



Jungeun Kwak

- 107 -

수행결과 장로니의 이름

세 가지 명지를 이룸
멧띠까, 서른 명의 장로니, 짠다, 쑤자따,

씨쑤빠잘라, 밧다, 뿐니까, 짜빠, 쑨다리 

멍에를 여읨 
뭇따, 띳사, 밋따, 바드라, 

난둣따라, 쑤마 깜마라디따

열반을 실현함 
디라, 아바야의 어머니, 밧다 까삘라니,

사꿀라, 끼사 고따미 

마음이 해탈됨 담마, 씨하, 밋따깔리, 쏘나, 빠따짜라, 쑨다리

적멸에 들었음 
쑤마나, 쑨다리 난다, 굿따,

웃따라, 아노빠마, 우빠짤라 

탐욕이 지멸함 테리까, 쑤마나, 쑨다리

<표 1> 󰡔테리가타󰡕에 드러난 수행자의 수행 결과 분류 (계속)

<Table 1> Classification of Practice Results of Nuns Revealed in Therīgāthā

이와 같이 분류해 볼 때, 󰡔테리가타󰡕에 등장하는 상당수의 여성 출가자들은 수행을 통해 상

당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덧붙여, 󰡔테리가타󰡕를 영역한 리스 데이비

스(Rhys Davids)는 수행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분석한다면, 정서적인 차원에서 빛을 경험한 자가 12명, 통찰을 경험한 자

는 8명이다. 느낌의 차원에서는 행복을 경험한 자가 5명, 차분함과 평온함과 만족을 경험한 자가 

12명, 평화와 안전을 경험한 자가 11명이다. 의지에 대해서는 극기를 경험한 자가 14명에 달한다. 

진실에 도달한 자 8명, 최상의 선에 도달한 자 1명, 최고의 기회에 도달한 자 1명, 정리된 삶에 

도달한 자 2명, 최고의 승가를 이룬 자 6명, 알맞은 작업에 도달한 자 5명이다.”(Davids, 1980: 

36-37)

여성의 출가와 수행이 쉽지 않았을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승한 결과를 만들어낸 수행자들의 

과정과 노력에 세부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여성의 삶에 존재하는 다양한 고통

의 양상을 중심으로 󰡔테리가타󰡕에 드러난 구체적인 수행의 장면 및 수행승들의 표현을 살펴보

고자 한다.

Ⅳ. 여성의 수행과정과 특징

󰡔테리가타󰡕에 나타나는 여성 출가자들의 수행과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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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첫 번째는 수행을 통한 개인적 맥락에서의 과정과 성과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맥락에서

의 과정과 성과이다. 여성 수행자는 수행을 통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성과는 물론 사회적인 

존재로서도 성장을 거두었다.

1. 여성의 수행과 개인적 맥락의 성과

개인적 맥락에서의 수행과정과 성과는 여성으로서 몸에 대한 성찰로 요약할 수 있다. 여성 

수행자들은 병들고 부패하는 육체의 고통과 죽음을 통찰하였고, 자신의 몸에 대한 시각마저 새

롭게 역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다. 󰡔테리가타󰡕에 등장하는 여성 출가자들의 수행 장면에서 대

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부정관(不淨觀)이다. 아바야(Abhayā) 장로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발

바닥에서부터 머리카락의 위에 이르기까지 부정(不淨)하고 악취가 풍기는 이 몸을 자세히 관찰

하십시오.”(Jeon, 2017: 114-115; Thī. 33)라고 하며, 쑨다리난다(Sandarīnanda)는 붓다로부터 “병

들고 부정하고 부패하는 집적의 몸을 보라, 마음을 통일하여 정립하고 부정에 대해 마음을 닦

으라.”(Jeon, 2017: 131; Thī. 82)는 가르침을 듣고 나서 “안팎으로 이 몸이 있는 그대로 보였

다.”, “몸을 싫어하여 떠나, 내적으로 사라져서, 방일을 여의고 결박을 풀었으니 적정에 들어 적

멸을 성취했다.”(Jeon, 2017: 132; Thī. 86)고 설한다.

이들은 단지 몸의 부정함을 관찰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다. 몸의 소멸, 즉 죽음에 대한 통찰

도 수행의 중요한 결과가 되었고, 주로 가까운 가족의 죽음이 그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웁

비리(Ubbiri) 장로니가 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붓다로부터 “웁비리여, 자신을 알아라. 

팔만사천의 동일한 이름의 지바가 이 화장터에서 다비(茶毘)되었으니, 그들 가운데 누구를 애도

하는가?”(Jeon, 2017: 121; Thī. 51)라는 가르침을 듣는다. 그녀는 이를 통해 몸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빠따짜라(Paṭācārā)와 오백 명의 장로니들이 나

눈 대화에도 등장하는데, 아들을 생각하며 울부짖는 오백 명의 장로니들에게 빠따짜라는 죽음

의 의미에 대해 설한다. 죽음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이곳에 와서,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이곳에

서 떠난 것”이며, “오는 것처럼 갔으니 거기에 어떤 슬픔이 있겠는가”(Jeon, 2017: 145-146; 

Thī. 129-130) 라고 표현한다. 이처럼 질병의 고통과 죽음을 깊이 느낀 여성에게, 세상은 영원

하지 않은 곳이며[無常, anicca] 고통[苦, dukkha, 불만족]으로 이해하는 초기불교의 가르침은 더 

설득력있게 여겨졌을 것이다(Chakravarti, 1996).

특히, 󰡔테리가타󰡕의 여성 수행자들이 보여주는 부정관은 구체성과 현실성을 지니고 있다. 

󰡔테라가타(Theragāthā)󰡕 역시 부정관의 수행이 나타나지만, 비구의 부정관은 주로 묘지에 있는 

시체를 대상[navasivathika]으로 하는 것이 자주 나타나는 것에 비해, 비구니의 부정관은 자신의 

육체를 대상[paṭikūlamanasikāra]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Blackstone, 1998: 69).

또한 󰡔테리가타󰡕의 여성 수행자들은 수행을 통하여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는 시각으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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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을 경험하였다. 쑤바 지바깜바바니까(Subhā jīvakambavanikā)는 몸에 대한 부정관(不淨觀)을 

통해 대상화된 여성상에서 벗어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녀는 숲속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길을 막아선 악한으로부터 눈이 산중의 암사슴을 닮아 감각적 욕망을 일으킨다는 희롱을 듣는

다. 그녀는 자신의 안구를 뽑아주며 “자, 당신을 위해 눈을 주니 가지시오.”(Jeon, 2017: 226; 

Thī. 396)라고 한다. 악한은 이에 즉시 탐욕을 잃고 용서를 빌게 된다. 쑤바는 자신의 육체가 

젊고 아름다운 육체로 칭송받는 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육신은 병들고 파괴되

고 부패되는 것이라며 생노병사(生老病死)의 고통을 설하였다. 이는 자신을 향해 탐욕을 품는 

사람에게까지 영감과 교화를 전하는 사례(Choubey, 2019: 6)로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초기경

전인 󰡔숫타니파타󰡕에서 바라보는 몸의 관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여성 출가자들은 자신의 

몸을 부정관의 수행 대상으로 삼았고 이를 토대로 열반에 이르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몸에 대한 욕망에서 떠나야 한다. 이 세상에서 욕망과 탐욕을 떠난 그 지

혜로운 수행승만이 불사와 적멸, 곧 사멸을 뛰어넘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다. 인간의 이 몸뚱이

는 부정하고 악취를 풍기며, 가꾸어지더라도 온갖 오물이 가득 차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하건대 거만하거나 남을 업신여긴다면, 통찰이 없는 것이 아

니고 무엇이겠는가.”(Jeon, 2004: 156-159; Sn. v. 206)

이뿐 아니라, 열반에 이르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상좌부불교의 주석문헌 중 하나로 꼽히

는 󰡔위숫디막가(Visuddhimagga, 淸淨道論)󰡕는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수행하는 자가 얻는 이

득을 제시한다.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하면, 삶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고, 고통에 대한 인식과 

자아가 아닌 것에 대한 인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갈애와 집착에서 벗어나, 삼법인에 

대한 통찰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들은 두려움과 어리석음으로부터 해방된다(Ñāṇamoli, 

1976: 236; Vism. 239). 

󰡔테리가타󰡕의 여러 수행자들은 이와 같이 삶에 닥친 죽음이라는 현실을 통해 무상을 깨달았

다. 즉, 죽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통해 해탈에 접근한 것이다. 출가하기 전, 세속생활에서 이

미 불행을 경험한 여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없애 주기 위한 붓다의 가르침을 마음 속 깊이 받

아들이고, 수행에 힘쓰게 되었다(Wijayaratna, On trans., 1998: 189). 차크라보티(Chakraborty)는 

이러한 여성의 수행이 주체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한다. 

“본질적으로 가부장적이며 여성의 발언의 신뢰성 자체를 의심하던 사회에서 여성 출가자들이 

자신의 생각에 권위를 더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여성 출가자들의 주체적인 노력 덕분이었다. 여

성 출가자들의 절절한 독백 속에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녀들은 붓다의 설법을 단순

히 외우는 것이 아닌 자기 체험을 통한 깨달음을 시도했다는 사실이다.”(Chakraborty, 201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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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불교시대의 여성들은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 붓다의 가르침을 체험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러 불교 경전에서 여성은 유혹하는 자의 위치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테리가타󰡕는 오히

려 남성을 유혹자의 위치로, 여성을 유혹에 굴하지 않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 일종의 ‘역할의 

전복’이 일어난 것이다(Rajapakse, 1995: 16). 케네스 로크(Kenneth A. Locke)는 󰡔테리가타󰡕의 

여성 수행자들에 대해, 자기 몸의 수행에 집중하여 남성에 대해 성적으로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다고 설명한다. 

“󰡔테리가타󰡕에 남성의 몸이나 성관계에 대해 생각하며 혼란스러워 하는 비구니의 모습은 묘사

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육신에만 집중한다. 󰡔테라가타(Theragāthā)󰡕에 등장하

는 다수의 비구들이 여성을 향한 육체적 욕망과 고군분투하는 과정 속에서 자유를 얻지만, 󰡔테리

가타󰡕의 비구니 중 남성에 대한 비슷한 욕망과 씨름하는 자는 없다. 그러나 이 두 경전 사이의 유

사점이 존재한다. 세상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여성

의 몸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여성 출가자는 혐오를 내재화하였고, 남성 출가자는 

그 혐오를 외재화 하였다.”(Locke, 2004: 278)

여성이 유혹자가 아닌 유혹에 굴하지 않는 당당한 수행자로 위치하며, 자기 자신을 수행을 

중심으로 삼는 결연한 태도는 여성이 성의 대상화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처럼 여성 수행자들은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 겪는 괴로움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주요한 원인으로 승화시켰다. 늙어가는 육체, 소중한 타인을 잃는 고통이란 절실한 경험은 실

재하는 현상을 더욱 깊게 이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2. 여성의 수행과 사회적 맥락의 성과

여성 출가자들은 개인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여성에 부여된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테리가타󰡕 초반에 등장하는 뭇따(Muttā) 장로니의 기술은 하나의 시구로 되어 있

어 지극히 짧지만 이러한 시대사회적 배경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내용은 “세 가지 굽은 것으

로부터, 절구로부터 공이로부터 그리고 곱사등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잘 해탈되었고 훌륭하게 

해탈되었다.”(Jeon, 2017: 106; Thī. 11)는 것이다. 󰡔테라가타󰡕의 주석서에 따르면, 뭇따는 가난

한 바라문의 딸로 태어났다. 부모는 그녀가 나이가 들자 등이 굽은 장애를 가진 바라문에게 주

어 버린다. 그러나 가정생활에 적응하거나 안착하지 않고, 남편과의 가정생활을 인정하지 않았

으며, 출가하여 위빠사나 수행을 시작한다. ‘절구’와 ‘공이’, 그리고 ‘곱사등이 남편’은 가난한 

바라문의 딸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숙명적인 삶, 그리고 수동적인 아내의 삶에 

대한 비유이다(Baek, 2007: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운명에서 벗어나 원하는 삶을 추구

할 수 있었던 것은, 수행과 정진을 향한 의욕이었을 것이다. 전통적인 가족 체계로부터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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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자의 삶을 선택한 것만으로도 그녀는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여성을 향한 차별적 시각이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쏘마(Somā) 장로니와 우빨라반

나(Uppalavaṇṇa) 장로니, 그리고 끼싸고따미(Kisāgotami) 장로니의 기술이다. 쏘마는 악마로부터 

“두 손가락의 지혜를 지닌 여자는 지혜를 성취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지만, “최상의 진리를 보

는 자에게 지혜가 항상 나타난다면 여성의 존재가 무슨 상관이냐.”(Jeon, 2017: 124; Thī. 61)며 

반박한다. 우빨라반나는 “우리 두 사람 어머니와 딸이 한 남자를 남편으로 삼았으니, 끔찍하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부정한 것, 악취나는 것, 형극이다.”라는 표현이 기술되어 있다(Jeon, 

2017: 176; Thī. 225). 잃어버렸던 자식을 알아보지 못해, 아들을 남편으로 삼게 되고 자신의 딸

과 아들까지 혼인 관계로 엮이는 근친상간의 비극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감각적 쾌

락을 성찰하여 출가를 결심하고 수행에 정진하여 “깨달은 님의 교법이 실현되었다.”(Jeon, 

2017: 177; Thī. 228)고 선언한다. 마지막으로 끼싸 고따미는 “여자라는 존재는 괴로운 것이라

고 사람을 길들이는 님께서 말했으니, 누군가 남편을 공유하는 것도, 한 번 아이를 낳은 것도 

괴로움이다.”(Jeon, 2017: 173; Thī. 216)라고 밝힌다. 당시의 여성으로 태어나 당연히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일부다처제 및 출산과 양육을 명확하게 괴로움(dukkhaṃ)으로 규정하였다는 것

은, 여성의 수행이 단지 개인적 존재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각성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졌던 삶의 형식을 괴

로움으로 규정하고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남은 삶은 성별과 상관없이 오직 수행자로 살아가

겠다는 단호한 결심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부가된 여성으로서의 고통을 

견디고 결국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여성 출가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삶에서 고통과 

역경은 삶의 진정한 배경으로 기능했음을 드러낸다(Rajapakse, 1995: 25). 삶에 주어진 역경과 

고통을 통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통을 통해 삶의 본질을 성찰하며 삼법인이라는 

진리에 접근하였다. 출가 자체가 당시의 문화로서는 성별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

(Blackstone, 1998: 117)이었지만, 여성 출가자들은 결국 출가를 통해 여성으로서 받아야만 했던 

사회적 억압이라는 족쇄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켰다. 당시 여성의 처지가 사회적으로 불평등했

던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출가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

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Sarvesh, Shanker & Alam, 2021: 96).

또한 󰡔테리가타󰡕의 장로니들은 개인적 깨달음이나 성장에만 멈추지 않았다. 가족 안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여성이라는 존재가 서로 연대하는 주축으로 기능하였다. 웃따마(Uttama)와 

밧데씨(Vaddhesi)는 출가와 수행을 위해 다른 여성 출가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음이 드러나 있다. 

웃따마는 “믿을 만한 수행녀에게 내가 찾아갔는데 존재의 다발과 감각의 영역과 인식의 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나에게 주었다.”(Jeon, 2017: 118; Thī. 43)고 하였고, 출가한지 25년이 넘도록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했던 밧데씨(Vaddhesi)는 “믿을만한 수행녀에게 내가 찾아갔는데 존재의 

다발과 감각의 영역과 인식의 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나에게 주었다.”(Jeon, 2017: 128; Thī.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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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설명한다.

여성 스스로가 사회적 지위나 존경을 얻기 어려운 시대였지만, 많은 여성들이 출가를 했고 

이들은 서로의 실질적인 문제를 도왔으며, 수행자로서의 고군분투를 응원하는 지지 네트워크를 

형성했다(Halls, 2002: 12). 특히, 마하빠자빠띠는 여성 수행자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그녀는 동료 출가자에 대한 자애와 존경을 아끼지 않았다. “이것이 최후의 몸으로, 태어남으로 

인한 윤회는 부수어졌으니, 이제 다시는 윤회하지 않습니다. 분발하며 노력하여 항상 용맹정진

하니, 화합된 제자들을 봅니다. 이것이 깨달은 님들에 대한 예경입니다.”(Jeon, 2017: 155; Thī. 

161) 이제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는 열반 선언은 함께 연대하는 여성 출가자들에 대한 존경과 

함께 기술된다. 여기에서 수행의 결과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함께 연대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 출가자들은 오직 같은 성별인 여성 출가자들에게 연대하였을까? 󰡔테리가

타󰡕를 통해 당시의 여성 출가자들은 신분과 나이를 초월하여 붓다의 설법을 전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뿐니까(Puṇikā) 장로니는 물긷는 하녀라는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바라문과의 대화를 

통해 그를 가르침과 불교 상가에 귀의시킨다(Jeon, 2017: 180-184; Thī. 236-251). 또한 로히니

(Rohiṇ) 장로니는 본인의 아버지를 교화한 것으로 설명된다(Jeon, 2017: 190-195; Thī. 271-289). 

이들은 신분상의 차별, 성적 억압, 가족 체계라는 명백한 위계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앙굿따라니까야󰡕에는 이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어 있다. 왜냐하면 

출가 이후에는 이전 신분, 계급과 상관없이 출가자로서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빠하라다여, 예를 들면 강가 야무나, 아찌라와띠, 사라부, 마히와 같은 큰 강들이 큰 바다

에 이르면 이전의 이름과 성을 버리고 큰 바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끄샤뜨리야, 바라

문, 와이샤, 수드라의 네 가지 계급이 여래가 선언한 법과 율에 의지해서 집을 나와 출가하면 이

전의 이름과 성을 버리고 사꺄의 아들 사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 빠하라다여, 끄샤뜨리야, 

바라문, 와이야, 수드라의 네 가지 계급이 여래가 선언한 법과 율에 의지해서 집을 나와 출가하면 

이전의 이름과 성을 버리고 사꺄의 아들 사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이것이 이 법과 율의 네 

번째 경이롭고 놀랄 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Daelim, 

2017: 130-131; AN. IV. 198)

인간의 평등을 강조한 붓다의 설법은 딸들을 수치심으로부터 구하고, 아내를 평등에 가까운 

위치로 끌어올리고, 과부를 비참한 고통으로부터 구해냈다(Dewaraja, 1981: 15). 그들은 타인의 

요구에 의한 삶을 살지 않았다. 승단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서로를 도우면서도, 자기 자신의 성

취에 깊이 집중하였다(Blackstone, 1998: 117). 󰡔테리가타󰡕에 드러난 모습 그대로, 신분과 성별

을 뛰어 넘어 붓다의 설법을 전하며 불교의 확장과 타인의 성장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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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지금까지 󰡔테리가타󰡕에 드러난 여성 수행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테리가타󰡕는 

당시 여성 출가자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얼마나 철저히 믿고 따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며, 장

로니들이 출가하게 된 가장 강력한 동인은 사성제(四聖諦) 중 고제(苦諦)에 대한 자각이었음을 

확인하게 된다(Lee, 1993: 483). 여성 출가자들의 ‘몸을 가진 존재로서의 고통’, ‘관계를 상실하

는 고통’, ‘사회적 차별과 억압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차별과 억압이라

는 사회적 고통 속에서 깨달음의 길로 향하는 인간 본연의 숭고함을 발견할 수 있다. 여성을 

동등한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차별하던 시대, 진리에 대한 갈망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성

찰을 통해 사회적, 성적 억압과 차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함은 물론 타인과의 강력한 연대의식

까지 발생시킴을 볼 수 있었다. 수행자로서의 성취란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 윤리적인 삶

의 기준, 자신 스스로의 경험과 깨달음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Olivia, 2017: 1). 그러므로 󰡔테
리가타󰡕와 같은 기록이 있는 이상, 여성이 깨달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가능 여부를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Gross, 1992: 115).

초기불교의 시대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여전히 잔존하는 사회적 차별의 문제에 대해 

불교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불교에 전념한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텍스

트를 읽는 것이 아니라, 현 사회에 대응하는 철학으로서 그것을 해석하여 본래의 정신을 회복

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Kurihara, 2015: 43). 차별과 억압이 지배적이

던 시대,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한 여성 출가자들의 수행 장면은 2천 5백여 년이 흐른 지금 성

별과 지위를 떠나 모든 수행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붓다의 가르침에 귀의한 여성 출

가자들의 생생한 수행 여정은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도 고통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스스

로의 삶을 해방과 평등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의 가치를 환기시킨다. 󰡔테리가타󰡕는 여성의 서사

이지만, 수행자로서의 경험은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인간으로서

의 서사 그 자체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Choubey, 2019: 7-8). 그리고 이는 성별, 나

이, 인종, 국적, 장애여부 등 다양한 이유로 벌어지는 현대사회의 많은 차별경험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분명한 교훈으로 기능한다.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장면에서 불평등과 차별, 억압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렇기에 계급 사

회를 탈피하고 현실적인 수행을 강조하였던 붓다의 가치관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붓다는 당시의 계급적인 사회관을 탈피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안타깝

게도 그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초기불교는 가르침을 믿는 것이 아니

라 실천을 통해 체험하는 것(Jeong, 2018, 68)”임을 주지해야 할 이유이다. 이를 위해 붓다가 

설법한 평등주의 가치관의 본질적인 부분을 담아내고 적용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 및 명상 프로

그램의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여성 출가자의 수행상을 기록한 문헌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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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가타󰡕가 아닌, 범시대적 교훈을 담은 문헌으로서의 󰡔테리가타󰡕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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